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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의 유행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현재 국제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

되었다.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고, 코로나19는 

한 두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에 국가 간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. 그런 

면에서, 한 국가의 효과적인 대응 사례는 타 국가의 방역에 있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. 

본 연구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 중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방안을 정리·분석한다. 

한국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을 타 국가에 비해 이른 시기에 겪어 여러 방역에 대한 경험을 

미리 쌓을 수 있었다. 그 와중에 적극적으로 펼친 방역 정책들이 주효하게 작용했다. 방역 

당국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확하고 충분한 검사(test), 추적(trace), 치료(treat)를 추진했고, 

신속·정확·투명한 정보교환 원칙에 따라 시민들과 소통했다. 이 과정에서 ICT를 기반으로 

하는 스마트검역시스템, 역학조사 지원시스템, 환자관리 정보시스템 등을 효과적으로 

사용하여 감염 억제(flattening curve)를 이루어 냈다. 또한, 정부의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

얻어진 정보를 공개하면서 민간의 기술을 통해 사용자-친화적인 방식으로 필수 정보들을 

제공하였고 개인 방역에 있어 꼭 필요한 도구인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였다. 이 

모든 정보통신기술은 기존 감염병 대응 방식을 한 단계 고도화하여 신속성, 정확성, 추적 범위 

등을 향상했다. 

본 보고서는 ICT를 활용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. 이는 하나의 

좋은 선례로써, 코로나19에 대해 유사한 기술 접근을 타 국가에서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될 

것이다. 지금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단계이지만, 이를 통해 앞으로 타 국가의 경험들이 

함께 쌓여가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세계 공동의 역량이 갖추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

기대한다. 코로나19 대응의 좋은 글로벌 파트너십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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